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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자살예방 메시지를 획득프레이밍과 손실프레이밍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했을 때 메시지 프레이
밍의 효과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자살생각의 유무, 성별에 따라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총 98명의 대학생으로,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들에게 획득프레이밍과 손실프레이밍의 자살예방 메시지를 제시한 후 메시지에 대한 태
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집단에서는 획득프레이밍 메시지와 손실프레이밍 메시
지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집단은 손실프레이밍에 비해 
획득프레이밍 메시지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획득프레이밍 메시지에 대해 
더 호의적이었으며, 설득 효과도 컸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예방 메시지를 제시할 때 표적 집단에 따라 효과적
인 프레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구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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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message framing methods for effective campaigns to prevent suicide. In 
particular, the study reviews the gain message and the loss message. In the effect of campaign 
message, gender differences and Any differences between the suicide high risk group and low risk 
group were explored. Subjects were a total of 98 people. A total of 10 messages were presented as 
loss framing and gain framing, respectively. The attitude towards these messages were then measured. 
Suicide low risk group showed favorable attitude toward gain framing messages that emphasized the 
benefits of not committing suicide. Meanwhile suicide high risk group showed a similar effect of gain 
framing and loss framing. Compared to men, women showed a favorable attitude toward gain framing. 
also high persuasive effects. In other words, this indicates that a more effective way of expressing 
messages to prevent suicides is to take a positive approach rather than a negative approach. 
Implications of the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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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자살은 중요한 공중보건의 문제이다
[1]. 정부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2004년 국가적 차원의 
전략인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제2차 자살예
방종합대책(2009-2013) 이후로 2016년에는 제 3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시작했으며, 이에 발맞춰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이렇듯 자살은 국가
적으로 중요한 난제가 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를 중심
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예방 노력
의 성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며[3], 자살예방사업
의 조직적인 전략이나 효과성 분석 평가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4]. 

사회 각 영역에서의 자살예방과 관련된 노력에는 상
담 시설 운영, 주요 미디어에 의한 공익광고의 제작 및 
송출, 관련 연구물의 발간 등이 있다[5]. 이 중 자살예방 
캠페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메시지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
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4]. 자살예방 캠페인은 자살예방을 홍보
하고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6]. 또한 자살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요인을 인식시키고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살률을 낮추
고자 하는 것이다[4].

자살예방 메시지는 일반 인구를 설득하여 그들이 목
표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4]. 메시
지 프레이밍은 메시지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 전략으로, 메시지가 권고하는 안을 채택했을 때 
얻게 될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획득프레이밍과 채택
하지 않을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강조하는 손실프레
이밍으로 구분된다[7]. 메시지 프레이밍에 대한 선행연
구에 따르면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일지라도 프레이밍 방식에 따라 메시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8]. 

또한 공공캠페인메시지는 종종 캠페인이 의도한 목
표 행동과는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일어나 실패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캠페인 메시지가 수용자들의 
심리적 저항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을 간과했기 때문이
다[9]. Brehm[10]는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 저항이론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으로 설명하였
다. 이는 설득 의도를 내포한 메시지가 거부 동기를 자
극하기 때문에 저항하고 싶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메시지를 제시할 때 심리적 저항을 완
화 시키는 메시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것이
다.

메시지 프레이밍과 함께 자살예방 캠페인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표적 
집단이다. 한 예로 유현재, 임재성 등[11]은 효과적인 
자살예방 캠페인을 위하여 자살에 취약 및 위험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모든 대중에게 공
통적인 메시지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위험군으로 분
류될 수 있는 대상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개
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살예방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
한 표적 집단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살 생각은 자살 위험성과 관련된 중요한 변
인이다[12]. 

자살예방 캠페인의 효과 차이와 관련된 또 다른 집단 
차 변인은 성별이다. 그 이유는 남성 혹은 여성이 상황
에 따라 프레이밍에 반응하는 민감성에 차이가 있기 때
문이다[13].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획득프레이
밍보다 손실프레이밍에서 그 심각성을 강하게 느끼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14]. 이는 
성별이 자살예방 메시지 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별이 자살예방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두 가지 메시지 프레이밍 방식이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에 따라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은 자살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측 지표[15]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살생각척도[16]를 기준으로 하여 집단을 분류하였다. 

자살에 관한 선행 연구는 자살의 원인이나 개입을 탐
색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최근 자살예방 캠페인이 확대
되면서 효과적인 캠페인 메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자살예방 메시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존의 광고학에서 활발
히 연구되어온 메시지 프레이밍을 활용하여 자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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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시도된 바 없는 수용자를 특정하여 자살
생각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자살예방 메시지 수용
자인 목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획득프레이밍과 손
실프레이밍 방식으로 제시된 자살예방 메시지를 토대
로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1. 메시지 프레이밍과 심리적 저항
프레이밍의 설득효과를 비교한 1980년대 연구에 따

르면 대체로 손실프레이밍이 획득프레이밍에 비해 효
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18]. Meyerowitz와 
Chaiken[17]는 프레이밍의 설득효과를 비교한 초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성 편향이론에 근거하여 손
실프레이밍이 획득프레이밍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부정성 편향이란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 보다
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으며, 
긍정적 현상보다는 부정적 현상에 더 빠르게 혹은 강하
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19]. 

반면, 피부암 예방 연구에서는 획득프레이밍이 손실
프레이밍에 비해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
고하였다[20]. 이에 대해 저자들은 피부암 예방 캠페인
에서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은 피부암에 아직 걸리지 
않는 사람들로, 현재 피부암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속해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캠페인 메시지 내용을 수용할 
때 건강을 이롭게 하는 정보로써 받아들이기 때문이라
고 제안하였다[21]. 

한편 O’keefe와 Jensen[22]는 메타분석을 통해 건
강행위 유형에 상관없이 획득프레이밍과 손실프레이밍
의 효과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했고, 
Gallagher와 Updegraff[23]는 94개의 연구를 포함하
여 메타분석을 한 후, 예방행동을 촉진시키는데 있어 
획득프레이밍이 손실프레이밍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획득프레이밍 메시지는 피부암 예방, 금연 
등에서 질병 예방 행동을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이러한 실증분석을 한 선행연구들은 손실
프레이밍과 획득프레이밍의 효과를 비교한 것들이 대

부분이다[24]. 즉 메시지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
는 점과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저항의 요소를 
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Brehm[10]의 중독예방 캠페인에서는 메시지의 설득
효과가 없는 현상을 심리적 저항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즉 메시지가 기존에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을 제약
시킴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
다는 것이다. 즉 수용자가 특정 메시지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위협 또는 상실되었다고 느끼면 심리적으로 부
조화와 저항을 느끼게 되고 원래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
해 그 메시지를 거부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는데 이를 
심리적 저항이라고 한다[25]. 이것은 메시지의 신념 또
는 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수용자가 행동 변화
를 강요로 느끼면, 자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정체성까
지도 위협을 받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결국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26].

Dillard와 Shen[27]은 절주와 치실 사용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 중 어
떤 면에서 발생하는지 비교한 후, 부정적 인지와 감정
이 혼합된 형태로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인지적 측면
은 메시지가 수용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대한 저항
을 의미하며, 감정적 측면은 메시지가 주는 자극을 통
해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수용자들은 절주
와 치실을 사용하라는 메시지에서 자유에 대한 위협을 
느낄수록 메시지가 권장하는 행동을 거부하겠다는 의
사를 밝히거나 메시지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표
현했다. 또한 Rains와 Turner[28]의 연구에서는 대학 
캠퍼스 내 금주광고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손
실프레이밍이 부정적 감정과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였
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업 메시지
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연구한 결과, 손실프레이밍 메
시지가 획득프레이밍 메시지에 비해 강경하고 독단적 
표현인 메시지로 심리적 저항을 더 크게 불러일으켰으
며, 기존의 습관이나 행동을 유지시키는 동기를 유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메시지 특성을 연구한 
Shen와 Lijiang[30]은 손실프레이밍 메시지보다는 획
득프레이밍 메시지를 사용할 때 수용자의 심리적 저항
이 완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손실프레이밍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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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명령조이거나 훈계적 어투가 강하기 때문에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야기해 더 강한 심리적 저항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 밖에 메시지의 내용이 심각하거
나 요구되는 행동이 과도하게 느껴질 때도 심리적 저항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2. 프레이밍의 효과에서의 집단 차이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동의 연속선으로 

간주된다[32]. Carlson과 Cantwell[33]의 연구에 따
르면 자살생각이 경미했던 사람들의 34%, 자살을 심각
하게 생각한 사람들의 42%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
타났지만, 자살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살
시도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시도
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살생각이 
얼마나 심각한가보다는 자살생각 그 자체의 여부에 주
목해야 할 것이다[15]. 즉 자살생각은 자살행위, 자살시
도에 비하여 위험성 정도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
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34].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살 위험자 및 시도자 등
에 대한 조기예방에 대한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
[35]을 고려하여 자살생각[16]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
하여 메시지 프레이밍의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성별은 프레이밍에 반응하는 민감성 차이를 유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Fagleyd와 Miller[14]은 
성별에 따라 프레이밍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Cabrera와 Leckie[37]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건강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으므로, 손실프레이밍에 더 반응적
이라고 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역시 여성들이 획득프레
이밍보다 손실프레이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14][36]. 이는 성별이 자살예방 메시지 프
레이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별이 자살예방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
다. 가설 1)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은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자살예방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저항을 완화
시키는 획득프레이밍이 더 효과일 것이다. 가설 2) 자

살생각이 없는 집단은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에 비해 자
살예방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낮을 것이라고 예
측할 수 있으므로 손실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가설 3) 여성은 건강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으므로, 손
실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전

북 지역의 J대학교 SNS 홈페이지의 ‘효과적인 자살예
방 메시지 연구’ 광고를 통해 모집하였다. 총 109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
을 한 10명을 제외하고, 총 98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의 유무에 따른 프레이
밍의 효과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자살생각척도[16]의 점
수를 기반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자살생각척도에서 5
개 문항 모두에서 자살에 대해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
다고 응답한 25명(남: 18명, 여: 7명)은 자살생각이 없
는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5개 문항 중 하나라도 자살
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73명(남: 25명, 
여: 48명)은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
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21.41세(SD; 2.36), 성별은 남
자 43명, 여자 55명이었다. 두 집단의 연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81(.964). 반면, 두 집단의 성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2=10.77(.001), p<.001. 자
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여
성의 비율이 높았다.

2. 측정도구
2.1 자살생각척도(Suicide Ideation Scale; 이하 

SIS)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low, Newconb와 

Bentler[38]가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Suicide 
Ideation Scale: SIS)를 국내에서 김형수[16]가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 표본에서 자살생각 문항의 내적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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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8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
구대상자들이 일생에 한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본 적
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표적 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2.2 메시지 태도
메시지 태도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공익광고에 대

한 태도 항목을 참조하여 자살예방 메시지에 대한 태도
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과 맞게 수정한 후,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39][40]. 메시지 태도는 호의적 
태도, 설득효과, 행동의도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호
의적 태도는 주어진 메시지 정보에 대한 느낌으로, “메
시지가 마음에 든다”, “메시지가 흥미롭다”, “메시지가 
인상 깊다”, 총 3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설득효과는 본인
과 주변사람들에게 미치는 메시지 효과에 대한 것으로, 
“메시지가 잘 이해가 간다”, “메시지를 잘 기억할 수 있
다”, “자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자살예방을 위
해서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총 4항
목으로 측정하였다. 행동의도는 메시지 정보를 개인의 
향후 행동에 얼마나 반영할 지에 대한 것으로, “메시지
를 내 생활 속에서 정보로 적용하겠다”, “메시지에서 주
장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생각이 있다”, 총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모두 5점 Likert 척
도로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 표본에서 호의
적 태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93로 나타났
으며, 설득효과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96로, 
행동의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α)는 .94로 나타났
다.

3. 실험 메시지 자극
본 연구의 메시지 구성은 Halamish, Liberman, 

Higgins와 Idson[41]의 연구와 유현재[40]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유사한 내용의 메
시지를 획득프레이밍으로 7개, 손실프레이밍으로 7개
로 총 14개를 제작하였다. 실험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게 메시지가 구성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상담
심리학과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

하였다. 참여자에게 손실프레이밍과 획득프레이밍에 대
하여 설명한 후, 메시지 프레이밍을 적용한 각각의 메
시지에 대해 ‘본 자살예방 메시지의 구성이 손실프레이
밍과 획득프레이밍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
까?’ 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손실프레이밍으로 구성되
었다-획득프레이밍으로 구성되었다’의 5점 척도로 응
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프레이밍이 분
명하게 구분되는 손실프레이밍 메시지 5개, 획득프레이
밍 메시지 5개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총 10개의 메시
지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살예
방 메시지의 경우, 획득프레이밍 메시지 평균은 
1.63(SD; .53), 손실프레이밍 메시지 평균은 1.69(SD; 
.62)로 나타났으며, 두 메시지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t=-.634. ns.

4. 연구 절차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구두 설명과 함께 연구

에 동의하였다. 실험은 1:1로 진행되었고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실험을 하였다. 참가자에게 연구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효과적인 자살예방 메시지 연구’에 대한 
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실험은 자바스크립트, Firebase를 이용하여 제작되
었으며, 실험은 삼성 NT530U3C-A5H 노트북 컴퓨터
를 통해 실시하였다. 메시지 자극은 노트북에 부착된 
13’3인치 화면에 제시되었다. 실험 메시지 자극은 메시
지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획득/손실 메시지
는 프레이밍의 구성만 달리 구성하였다. 그 외 글자크
기, 글자의 색, 화면 색, 메시지의 배열방식, 위치 및 글
자체 등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이에 대한 자살예방 메
시지 획득프레이밍의 예는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자
살예방 메시지 손실프레이밍의 예는 [그림 2]에 제시하
였다.

실험 회기는 최근 자살 생각에 대한 자살생각(SIS) 평
가로 시작한 후 매회기마다 순서가 무선으로 배열된 총 
10개의 획득프레이밍과 손실프레이밍 자살예방 메시지
를 컴퓨터 모니터에 각 7초간 제시하였다. 메시지가 제
시된 후에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바로 전에 제시된 메시
지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실험 
시간은 평균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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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되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시행 전 연구 자료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

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  
jjIRB-171015-HR-2017-1115). 자료 수집 시 해당기
관의 허락과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다. 연
구 책임자는 실험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시행 방법, 소요 시간, 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분
한 설명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6.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두 집단에서 두 가지 메시지 프레이밍으로 

메시지를 제시했을 때 태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비교하기 위해 2x2 반복측정식 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든 통계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IV. 연구결과

1. 반복측정식 변량분석 결과 
자살예방 메시지가 제시된 프레이밍(획득/손실)에 따

라 자살 생각 유무와 남녀집단이 메시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반복측정
식 변량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
다. 그 결과 호의적 태도에서 메시지 프레이밍과 성별
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1, 95)=5.56, p<.05. 

즉 남성은 획득프레이밍과 손실프레이밍에 대한 호의
적 태도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획득 메시지를 손
실메시지에 비해 호의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또한 설득효과에서 성별의 주효과와 메시지 프레이
밍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1, 
95)=16.45, p<.001, F(1, 95)=4.98, p<.05. 즉 자살예
방 메시지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 있어서 설득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획득 프레이밍에 비해 손실
프레이밍에 대한 설득 효과를 높게 지각한 반면, 여성
은 손실프레이밍에 비해 획득프레이밍의 설득효과가 
높다고 지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4]에 제시
하였다.

행동의도에서는 성별의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95)=4.44, p<.05.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두 가지 
프레이밍으로 제시된 자살예방 메시지에 대한 행동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호의적 태도에서 집단의 주효과와 집단과 메
시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각 F=(1, 96)=4.57, p<.05, F=(1, 96)=7.27, p<.001. 
즉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의 경우 획득프레이밍을 호의
적으로 지각한 반면,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의 경우 두 
가지 프레이밍의 영향이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또한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은 
있는 집단에 비해 메시지 전반에 대해서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 

설득효과의 경우, 집단과 메시지 프레이밍의 주효과
가 유의하였다, F=(1, 95)=6.30, p<.05, F=(1, 
95)=4.87, p<.05. 반면, 행동의도의 경우, 집단과 메시
지 프레이밍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95)=1.90, ns; F(1, 95)=.351, ns. 또한 설득효과와 행
동의도 모두 프레이밍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F(1, 95)=1.73, ns; F(1, 95)=3.64, ns. 즉 
두 집단은 설득효과와 행동의도에서 두 가지 프레이밍
의 영향이 유사하였다.

자살 대신 긍정적인 
생각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림 1. 획득프레이밍의 
자살예방 메시
지 예

자살, 이기적인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림 2. 손실프레이밍의 
자살예방 메시
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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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동일한 메시지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 프레이밍[8]과 
심리적 저항이론[10]을 토대로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은 획득프레이밍
을 호의적으로 지각한 반면,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은 
두 가지 프레이밍을 유사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은 자살행동에 대한 심
리적 저항이 낮아 손실프레이밍에 더 효과적으로 반응
할 것이라는 가설 2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

과는 피부암, 금연 등 예방 행동을 권장할 경우 획득프
레이밍이 더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
다[23]. 또한 국내의 음주운전예방에 대한 연구에서 획
득프레이밍 공익광고가 손실프레이밍 공익광고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42]. 이와 같
은 결과는 특정 문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할 때는 획득
프레이밍이 손실프레이밍에 비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살생각이 없는 집
단의 경우 자살예방 메시지를 유방암, 선크림, 콘돔 사
용과 같이 예방 영역에서의 메시지로 인식했을 가능성
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자살예방 캠페인 표
적 집단이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일반 인구의 경

표 1. 두 집단의 자살예방 메시지 프레이밍에 대한 태도 비교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호의적 태도
참여자간

집단 565.781 1 565.781 4.565*
성별 274.507 1 274.507 2.215
오차 11774.673 95 123.944

참여자내
메시지프레이밍 106.620 1 106.620 2.194
메시지프레이밍 

x 성별 270.335 1 270.335 5.563*

메시지프레이밍 
x 집단 353.466 1 353.466 7.273**

오차 4616.891 95 48.599
설득효과
참여자간

집단 1284.848 1284.848 6.301*
성별 3354.460 1 3354.460 16.451***
오차 19370.867 95 203.904

참여자내
메시지프레이밍 127.359 1 127.359 4.870*
메시지프레이밍 

x 성별 130.246 1 130.246 4.981*

메시지프레이밍 
x 집단 45.207 1 45.207 1.729

오차 2484.280 95 25.150
행동의도
참여자간

집단 153.761 1 153.761 1.901
성별 359.627 1 359.627 4.447*
오차 7683.233 95 80.876

참여자내
메시지프레이밍 8.188 1 8.188 .351
메시지프레이밍 

x 성별 50.143 1 50.143 2.150

메시지프레이밍 
x 집단 84.825 1 84.825 3.637

오차 2215.487 95 23.321
 주. *p < .05, **p < .01, ***p < .001.

그림 3. 호의적 태도에서 성별과 프레이밍의 상호작용

그림 4. 설득효과에서 성별과 프레이밍의 상호작용

그림 5. 호의적 태도에서 자살생각 유무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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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획득메시지의 형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은 손실프레이밍 메시지
와 획득프레이밍 메시지에 대한 태도가 유사하였다. 이
는 Wood와 Lynch[43]는 개인적 관련성이 높고 위험
성이 클수록 체계적 정보처리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획득프레이밍 메시지의 정보에 비해 손실프레이밍 메
시지의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하게 된다는 설명과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 즉 자살생각을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하여 자살 메시지가 개인적 관련성이 높다
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살 위험성을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보다 더 크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획득프레이밍에 비해 손실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손실프레이밍 메시지가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메시지 수용자가 두려움을 줄
이기 위해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손실프레이밍의 경우 메시지 수용자들이 부정적 결과
에 대하여 획득프레이밍에 비해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44].

마지막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획득프레이밍 메시
지를 더 호의적으로 지각하였으며, 획득프레이밍이 설
득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3과 상반
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Rothman 등[20]의 연
구에서 피부암 예방 광고에서 여성이 손실프레이밍 메
시지로 제시된 팜플렛에 비해 획득프레이밍 메시지로 
제시된 팜플렛에 더 효과적으로 반응했다는 결과와 일
치한다. Cialdini, Petty와 Cacioppo[45]은 여성이 작
은 자극에도 정보를 처리하려는 동기가 생기는 반면, 
남성의 경우 더 강력한 자극에 노출되어야만 정보를 처
리하려는 의도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성은 강력한 정보처리를 불러일으키는 손실프레이밍
에 비해 획득프레이밍에서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처리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두 가지 프레이밍 모두에서 
메시지 제시 후 자살예방 행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의도의 문항은 자살
예방 메시지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타인에게 
전파하겠다는 내용으로 측정되었다. Wood와 
Eagly[46]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타인 중심적, 공생 지

향적,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여성이 정신건강 캠페인을 더 민감하게 적용하려
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여성이 자살
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파하거나 본인의 생
활 속에 적용하는 행동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자살예방 메시지를 제작할 때 성별에 따른 행동의
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학교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특정 표본을 중심으로 하였
기 때문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
구는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자살생각척
도(SIS)를 기준으로 5문항 중 하나라도 응답한 사람은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전혀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에 따라 자살생각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제한점
이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분
하여 메시지 프레이밍의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집
단의 특성에 따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자살예방공공
캠페인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일반 인구를 대상
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획득메시
지의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살
위험성이 있는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공공캠페인의 경
우에는 획득프레이밍과 손실프레이밍의 효과가 유사하
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메시지가 사적 영역을 간섭하거나 위협한
다고 지각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획득프레이밍 메시
지를 더 호의적으로 지각할 뿐 아니라 자살예방 행동의
도가 높았다. 이는 자살예방 캠페인이 특히 여성의 행
동변화에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공캠페인은 자살예방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반 인구는 자살예방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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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살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행동지침, 대처방안 등
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타인의 자살을 막을 수 있도
록 행동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자살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6]. 더 나아가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전
환을 통해 자살 문제가 사회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것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해야 할 것이다[2]. 

* 본 연구는 최진선의 2018년도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재구
성한 것임.

참 고 문 헌

[1] M. Miret, R. Nuevo, C. Morant, E. Sainz-Cortón, 
M. A. Jiménez-Arriero, J. J. López-Ibor, and J. 
L. Ayuso-Mateos, "The role of suicide risk in 
the decision for psychiatric hospitalization 
after a suicide attempt.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Vol.32, No.2, p.65, 2011. 

[2] 윤선경, 국내 자살예방 공익광고 내용분석, 이화여자
대학교 정치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3] 김정기, 박상만, 김강훈, “자살예방 정책수단 평가 및 
해결방안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pp.1499-1523, 2007. 

[4] 송인한, 권세원, 김정수, 유정원, 박장호, 김리자, 안상
민,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의 국가 간 비
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253-270, 2014. 

[5] 김민석, “자살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0권, pp.27-56, 2012.

[6] 송인한, 권세원, 김정수, 유정원, 김지은, 박종익, “자
살예방 공익광고 효과성 평가 :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 분석,”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54, 
No.2, pp.202-208, 2015.

[7] R. Schneider and Tamera, “Getting the biggest 
bang for your health education buck: Message 
framing and reducing health disparit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49, No.6, 

pp.812-822, 2006.
[8] A. Tversky and D. Kahneman,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Vol.211, No.2281, pp.453-455, 1981.

[9] H. Kim and H. Lee, "A study on psychological 
reactance in adolescent anti-smoking public 
service advertising campaign," Korean 
Association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Vol.14, No.3, pp.5-32, 2012.

[10] J. W. Brehm,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Oxford, England: Academic Press, 
1966.

[11] 유현재, 임재성, 김인기, "자살예방 웹사이트에 활용
되는 메시지와 모델의 효과성 연구," 광고 PR 실학연
구, 제6권, 제1호, pp.109-133, 2013.

[12] A. T. Beck, M. Kovacs, and A. Weissman,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47, No.2, 
pp.343-352, 1979.

[13] Y. Huang and L. Wang, "Sex differences in 
framing effects across task domai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8, 
No.5, pp.649-653, 2010.

[14] N. S. Fagley and P. M. Miller, "Framing effects 
and arenas of choice: Your money or your 
lif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71, No.3, pp.355-373, 
1997.

[15] H. Z. Reinherz, J. L. Tanner, S. R. Berger, W. 
R. Beardslee, and G. M. Fitzmaurice,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pat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63, No.7, 
pp.1226-1232, 2006.

[16]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
국노년학, 제22권, 제1호, pp.159-172, 2002.

[17] B. E. Meyerowitz and S. Chaiken, "The effect 
of message framing on breast 
self-examination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No.3, p.500, 198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390

[18] 김준홍, 윤영민, “공중보건 캠페인에서 메시지의 설
득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ids 질병영역을 중
심으로,” 홍보학연구, 제14권, 제1호, pp.83-123, 
2010.

[19] S. Durkin, E. Brennan, and M. Wakefield, 
"Mass media campaigns to promote smoking 
cessation among adults: An integrative 
review," Tobacco Control, Vol.21, No.2, 
pp.127-138, 2012.

[20] A. J. Rothman, P. Salovey, C. Antone, K. 
Keough, and C. D. Martin, “The influence of 
message framing on intentions to perform 
health behavio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9, No.5, pp.408-433, 
1993. 

[21] 김현숙, "공공캠페인 메시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반항심과 메시지 프레이밍에 대한 연구: 심리
적 저항 이론과 예상이론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제
19권, 제1호, pp.85-121, 2015. 

[22] D. J. O’keefe and J. D. Jensen, "The 
advantages of compliance or the 
disadvantages of noncompliance?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relative persuasive 
effectiveness of gain-framed and loss-framed 
messages,"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Vol.30, No.1, 
pp.1-43, 2006. 

[23] K. M. Gallagher and J. A. Updegraff, "Health 
message framing effects on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Vol.43, No.1, pp.101-116, 2011.

[24] C. Goodall and O. Appiah, "Adolescents' 
perceptions of canadian cigarette package 
warning labels: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message framing," Health Communication, 
Vol.23, No.2, pp.117-127, 2008. 

[25] Wicklund, Freedom and reactance, Lawrence 
Erlbaum, 1974.

[26] 안소현, 부선영, 최유진, “메시지 프레이밍이 대학생
의 조절초점과 성별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 예방에 미
치는 영향 연구,” 홍보학 연구, 제19권, 제4호, 
pp.146-174, 2006.

[27] J. P. Dillard and L. Shen, "On the nature of 
reactance and its role in persuasive health 
communic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Vol.72, No.2, pp.144-168, 2005. 

[28] S. A. Rains and M. M. Turner, "Psychological 
reactance and persuasive health 
communication: A test and extension of the 
intertwined model,"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33, No.2, pp.241-269, 2007. 

[29] B. L. Quick and D. K. Kim, "Examining 
reactance and reactance restoration with 
south korean adolescents: A test of 
psychological reactance within a collectivist 
culture," Communication Research, Vol.36, 
No.6, pp.765-782, 2009.

[30] L. Shen, "Antecedents to psychological 
reactance: The impact of threat, message 
frame, and choice," Health Communication, 
Vol.30, No.10, pp.975-985, 2015. 

[31] S. Yoo, K. Park, and E. Na, "The effect of 
psychological reactance and fear of influenza 
A (H1N1) message on the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Korean J Journal 
Commun Study, Vol.54, No.3, pp.27-53. 2010.

[32] 권중돈, 김유진, 엄태영,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독거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살시도경험과 음주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노인복지학회, 제51권, pp.297-320, 2011.

[33] M. D. Gabrielle A. Carlson, P. Dennis, and M. 
D. Cantwell, "Suicidal Behavior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Vol.21, No.4, pp.361-368, 1982.

[34] 박선욱, 김미경,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대
처방식, 자아존중감, 부정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임상검사과학회, 제50권, 제1호, 
pp.63-70, 2018.

[35] 박현정, 박종익,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연구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중
심으로,” 동아법학, 제57권 pp.85-118, 2012.

[36] Y. Huang and L. Wang, "Sex differences in 
framing effects across task domai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8, 



효과적인 자살예방 캠페인을 위한 메시지 프레이밍 연구: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91

No.5, pp.649-653, 2010.
[37] N. L. Cabrera and J. O. Leckie, "Pesticide risk 

communication, risk perception, and 
self-protective behaviors among farmworkers 
in california's salinas valley,"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Vol.31, No.2, 
pp.258-272, 2009. 

[38] L. L. Harlow, M. D. Newcomb, and P. M. 
Bentler,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42, 
pp.5-21, 1986. 

[39] 김귀곤, 전승우, 오혜영, "TV 프로그램으로 유도된 
기분이 공익광고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프
로그램의 조절초점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학
회, 제20권, 제6호, pp.223-240, 2009.

[40] 유현재, 조은선, "자살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태도와 
개인의 특성 간의 관계　연구," 한국광고학회, 제20권, 
제6호, pp.223-240, 2013.

[41] V. Halamish, N. Liberman, E. T. Higgins, and 
L. C. Idson, "Regulatory focus effects on 
discounting over uncertainty for losses vs. 
gain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29, No.5, pp.654-666, 2008. 

[42] 이희욱,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익광고의 메시지 프
레이밍 효과: 관여도의 조절역할," 마케팅논집, 제14
권, 제2호, pp.123-141 2002.

[43] S. L. Wood and J. G. Lynch, JR, “Prior 
knowledge and complacency in new product 
learning,” Jo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9, pp.416-426, 2002.

[44] 김경민, 이지영,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미
치는 정보처리유형과 평가모드에 관한 연구," 대한경
영학회지, 제25권, 제2호, pp.1105-1122, 2012. 

[45] R. B. Cialdini, R. E. Petty, and J. T. Cacioppo,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32, No.1, pp.357-404, 1981.

[46] W. Wood and A. H. Eagly, "Biosocial 
construction of sex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behavio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46, pp.55-123, 2012.

저 자 소 개

최 진 선(Jin-Sun Choi)                  정회원
▪2018년 8월 : 전주대학교 상담심

리학과(상담심리학석사)
▪2019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임상심리사

 <관심분야> : 정신건강

권 호 인(Ho-In Kwon)                  정회원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

과(임상심리학석사)
▪2009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

과(임상심리학박사)
▪2011년 : University of Miami, 

Postdoctoral fellow
▪2014년 ∼ 현재 : 전주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